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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necessity of convergence education is more emphasized based on the education policy for fostering creative men of talent. 

Inside universities, however, programs for training talented individuals are still at primary stage. Universities understanding the 
importance of convergence education and thus founding some major fields of convergence studies have experienced hosts of troubles. 
The paper discusses the necessary plans of supports from the government and the university to activate the convergence education 
in accord with the social demands. Twenty-eight professors in engineering colleges participated in the survey for reviewing the 
required factors for the convergence education. In addition, structured interviews were carried out with three specialists working 
in industry and academic area of convergence technology. The study could suggest the following activation plans based on the 
government supports: (1) establishing a support center of convergence education, (2) founding a major field of convergence, (3) 
developing curriculums and curriculum subjects, and (4) hosting related conferences and forums. Also, the study could suggest the 
following activation plans based on the university supports: (1) developing special programs on convergence education in accord 
with the industrial demands, (2) revising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systems more flexible for the convergence education, and 
(3) providing incentives to the participants in the convergence education.

Keywords: convergence education, multidisciplinary education, interdisciplinary education, activation plans, needs analysis,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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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1)

미래 기술혁신은 신기술간 융합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융합기술은 사회 전반에 막대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최근 융합연구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나 

융합기술개발을 위한 R&D 중심의 연구가 대부분이고 융합인

재 양성에 대한 논의는 아직 미진한 상황이다.

20세기의 공학인재가 기술창출형이었다면 21세기의 공학인

재는 다양한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유형

으로 인간과 사회를 이해하는 문제해결자이다. 창조적 융합인

재를 원하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대학들은 복잡다양한 문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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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과 새로운 지식의 창출, 과학기술의 새로운 발견 등을 목적

으로 학문간 벽을 허물고 새로운 학문 창출에 많은 노력을 기

울여오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에서도 전통적인 학과 중심의 

대학 구조를 시대적 변화에 적합하도록 전환시키고 세계적인 

학자들과 더불어 융․복합적인 전공영역을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 

세계수준의 연구중심 대학(World Class University)을 출범시

켰다.

융합교육의 중요성을 먼저 인식하고 선발적으로 융합전공을 

신설하거나 융합교과목을 개발하여 운영한 대학들은 실제 융합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와 애로점이 있음을 토로

해 왔다(심현보 외, 2011; 양재경 외, 2011). 또한, 융합교육은 

개별 학과 또는 교수 개인별로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

으므로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윤린, 김인선, 최

병욱,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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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공과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는 

융합교육사례를 살펴보고, 융합교과목을 운영하고 있는 교수대

상으로 융합교육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기반으

로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융합교육을 활성화시

키기 위한 방안을 정부 및 대학차원으로 구분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과대학에서의 융합교육을 준비하고 

실현하는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II. 국내외 융합교육 운영 사례

1. 융합교육 유형 및 국내공과대학 융합교육 사례

융합의 사전적 의미는 본래 전혀 다른 둘이 만나 새로운 것

을 창조한다는 것을 뜻한다. 융합교육을 융복합교육이라고도 

하는데, 김시정 외(2012)는 학습자의 융복합적 사고 능력을 교

육하기 위해 교과와 교과 또는 서로 상이한 배경 학문이 융합에

서 복합에 이르는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되어 마련된 교육이라 

정의하였다. 융합교육은 둘 이상의 교과나 지식 체계 등이 만

나 전혀 새로운 지식체계나 교과를 형성하는 것이고 복합교육

은 둘 이상의 교과나 지식체계 간의 결합을 통해 하나의 교과

로 마련되나 본래 결합되었던 학문의 성격을 유지할 때 사용하

는 개념이다(신동주, 2013). 본 연구에서 다루는 융합교육은 융

복합교육을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정의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한국교육정책연구소(2009)와 한국공학교육인증원(2012)에서

는 대학의 융합교육을 융합기능 또는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제

시하여 융합교육 유형이 다양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으나 그 구

분이 상호배타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는 보다 실천적인 측면에서 융합교육의 수행 실태를 교과목의 

종류와 운영 방법에 따라 크게 교양교육을 통한 융합교육과 전

공교육을 통한 융합교육으로 구분해 보고자 한다. 

첫째, 교양교육에서의 융합교육은 (1) 융합교양교과목 선택형, 

(2) 융합영역 추가형, (3) 융합교양교과목 공통필수형으로 운

영되고 있다. 융합교양교과목 선택형은 다양한 교양교과목 중 

학생들이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는 융합교양교과목을 개설하는 

경우이고, 융합영역 추가형은 교양교과목 영역 중 융합교육영

역을 추가함으로써 학생들이 한 과목 이상의 융합교양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경우이다. 

융합교양교과목 공통필수형은 융합교양교과목을 모든 학생들이 

반드시 이수하도록 대학필수교과목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공학인증으로 인해 새롭게 개설되어 운영하고 있는 

전문교양 교과목은 공학인증 프로그램에 속해 있는 학생들에게

는 인증필수교과목이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일반교양

선택교과목으로 운영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의 공학인증에 대

한 의지에 따라 공학인증 이수 여부에 상관없이 교양필수교과

목으로 운영될 수 있는데 인하대학교 공과대학 및 IT 공과대학

이 전문교양교과목을 학부필수교과목으로 운영하고 있다.

둘째, 전공교육에서의 융합교육은 (1) 기존 전공내 융합교과

목 운영 (2) 연계전공 또는 협동과정으로써의 융합교육 (3) 산

업체 또는 정부 펀드 기반의 융합교육 (4) 융합전공 신설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존 전공내에서 융합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은 실천이 용이하여 그 사례 또한 많다. 

예를 들어 고려대학교 기계공학부의 생체공학(BT＋공학), 서울

대학교 전기공학부의 의용생체공학개론(BT＋의학), 컴퓨터공학

부의 인공지능(IT＋인지과학),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의 나

노과학기술융합(NT＋공학),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과의 재료

화학(MS＋화학), 인하대학교 토목공학과의 건설경제성(토목＋
경제) 등의 교과목들이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대학교

에서는 기존 전공간 연계 또는 협동과정을 만들어 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KAIST의 로봇공학학제전공, 반도체학제전공, 

미래자동차학제전공과 인하대학교의 IT물류, 항공전자, IT경영

학연계전공 등이 해당된다. 다음으로 산업체의 요구에 부합하

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 또는 정부차원에서 신산업분야의 인재

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융합교육트랙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 특정기업맞춤형교육트랙이나 정부주관의 에너지

분야인력양성사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별도의 학

사행정단위를 갖추고 융합전공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써 

경희대학교 생체의공학과, 부경대학교 IT융합응용공학과, 부산

대학교의 나노메디컬공학과, POSTECH의 창의IT융합공학과 등

이 이에 해당된다.

2. 해외 공과대학 융합교육 사례

해외 공과대학 융합교육 사례조사 연구는 연세대학교 공학기

술경영교육연구센터와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연구센터에서 이루

어졌다(송동주 외, 2012; 신수봉, 진성희, 2011; 이우기 외, 

2011). 공학기술경영연구센터에서는 해외 공과대학기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융합교육의 사례를 조사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한국공학교육인증원에서는 융복합 인증기준 설정을 위

한 해외 융복합 분야 인증프로그램을 조사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급속한 기술의 발전과 융합인재에 대한 사회의 요구가 증가

하면서 대학에서도 융합교육을 실행하고 있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공학과 공학분야 간의 융합뿐만이 아니라 공학과 예술, 

인문, 사회과학, 자연과학, 의학 등 다른 학문분야와 융합하여 

교육을 하려는 시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미국대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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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융합교육 사례를 살펴보면, 공대가 강한 대학일수록 융합교

육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퍼듀, 카네기 

멜론, 조지아공대, MIT, 올린 공과대학들은 공학간의 융합을 넘

어 공학과 다른 학문분야와의 융합을 도전적으로 시도하고 개

발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앞에서 제시한 전공교육에서 융합교육의 유형 중 융합전공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를 융합교육의 목적에 따라 구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공학전공간의 융합을 통한 공학

융합역량 강화 유형이다. MIT 공과대학(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의 기계공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2-A 프로그램

은 기계공학에 대한 지식과 학생들이 선택한 집중분야가 융합

된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이 선택하는 집중분야트랙은 바이오, 

에너지, 로보틱스, 제조, 역학, 나노/마이크로 공학, 제품개발, 지

속가능개발 등이 있다. 미시간 공대(Michigan Technological 

Univ.)의 “Engineering Fundamentals” 전공은 학생들에게 공

학분야의 기초가 되는 대부분의 과정들을 제공하고 학생들은 개

인 관심영역에 따라 공학의 여러 분야를 융합하여 학습할 수 있

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둘째, 공학과 다른 학문분야간의 간학문

적 융합교육이다. 퍼듀대학(Purdue Univ.)의 “Multidisciplinary 

Engineering” 전공은 다학문적 접근을 통해 학생들의 관심에 

따라 학업을 계획할 수 있으며 해당 전공에서 제공하는 확정된 

교과과정으로는 음향공학, 공학경영, 시각디자인공학 등이 있

다. 전체 공학 47학점 중 하나의 공학분야의 최대 학점 수는 

24학점으로 제안을 둠으로써 공학 학문 분야 간의 융합과 함께 

경영(Management), 리더십과 관리(Occupational Leadership 

& Supervision), 기업가정신과 혁신(Entrepreneurship & 

Innovation) 중 하나를 부전공으로 함으로써 다른 학문분야와

의 융합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다. 카네기멜론 대학(Carnegie 

Mellon Univ.)의 “Engineering and Public Policy (EPP)” 전

공에서는 복수전공 학사 학위 프로그램을 통해 융합교육을 실

시하고 있다. 학생들은 EPP와 화학, 토목, 전기와 컴퓨터, 기

계와 재료과학 또는 컴퓨터 과학 중 하나를 복수전공으로 하도

록 안내하고 있다. EPP 교육과정은 공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등과 관련된 교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신기술 분야의 인

재양성을 위해 융합교육을 하는 유형을 들 수 있다. 해외 사례

의 경우 독립된 새로운 전공으로 개발하여 운영하기보다 기존 

전공에 새로운 신기술에 대한 선택분야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융

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상기에 제시한 MIT 공과대학의 기

계공학 전공과 퍼듀대학의 다학문적 공학 전공에 일부 신기술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

지막으로 현장의 실제적인 문제를 다학문적인 접근을 통해 해

결하는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 중심의 융합교

육 유형이 있다. 남유타주립대학교(Southern Utah University)

의 “Integrated Engineering”에서는 다학문적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그에 부합하는 지식과 폭넓은 경험을 

갖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제공하고 있다. MSC와 의사소통 

교과목을 기초로 다수의 토목, 기계, 전기, 산업, 제조 공학에서 

요구하는 공통공학과목을 이수한 뒤 다학문적 프로젝트 설계학

습을 통해 통합하는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올린공대(Franklin 

W. Olin College of Engineering)의 공학전공에서는 다학문적

인 문제해결접근법을 도입하여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과정을 개

발하였다. 고객의 요구에 부흥하는 제품설계 교육, 창의발명 교

육, 기획, 재정, 마케팅 관련 교육을 강조하고 4학년에 기업체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1년 동안의 프로젝트 학습이 이루

어진다. 

III. 융합교육에 대한 요구분석 

1. 융합교과목 담당교수 대상 요구조사

가. 연구 대상

공과대학에서의 융합교육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기 위해 융합

교과목을 강의하고 있는 5개 대학 소속 28명(남: 27명, 여: 1

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교수들의 교

육경력은 평균 9.5년이다. 대학별 연구참여자들의 전공은 Table 

1과 같다. 

나. 연구도구

국내 융합교육 실태를 조사한 선행연구에서 교수와 학생 모

두 융합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으나 대학에서 

실효성 있는 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많은 제약이 있음

을 보고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융합교육에 대한 요구를 분

석하기 위해 융합교육 실태조사를 수행한 선행연구와 융합교육

에 관한 문헌들을 참고하여 연구진들이 연구도구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설문도구는 융합교과목 담당 공대교수 1명과 융합교과

Table 1 Participants in the survey

대학 참여자 수 전공

A 대학 5 건축1, 화공1, 산공2, 컴공1

B 대학 7 건축2, 전기1, 회계2, 산공2

C 대학 5 신소재1, 토목1, 산공2, 생명1

D 대학 5 융합전자1, 자원환경1, 산공1, 전자 2

E 대학 6
신소재1, 전자전기1, 토목1, 산공1, 

기계시스템디자인1, 컴공1

소계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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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survey items 

문항 설문내용 문항유형

1 엔지니어에게 요구되는 융합역량

선택형

2 개설 희망 융합교과목 분야

3 융합교과목 개설 시 어려운 점

4 융합교과목 개발 시 어려운 점

5 융합교과목 운영 시 어려운 점

6 대학의 지원이 필요한 항목

7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항목

8 소속 대학의 융합교육 활성화 정도
개방형

9 융합교육 교류 활성화 방안

Table 3 Convergence competencies for a successful engineer

융합역량 평균 표준 편차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 능력 4.54 0.58

보편적 지식
- 문화, 역사, 철학에 대한 이해
- 직업적 도덕적 책임감
- 과학과 기술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 

3.64 0.62

의사소통 및 설득능력
- 외국어 구사 능력
- 문서 작성 및 프리젠테이션 능력

4.18 0.61

세계에 대한 이해 능력
- 글로벌 이슈에 대한 민감성

3.50 0.75

테크놀로지 활용 및 학습능력 4.00 1.02

경영 및 경제에 대한 학술적 ․ 실무적 지식
- 기획 및 프로젝트 관리능력 (리더십 포함)

- 고객의 요구사항 파악 능력
- 시장경제 흐름에 대한 이해
- 기업회계에 대한 이해

3.79 0.57

지적재산권/특허에 관한 지식 3.50 0.96

예술적 감각 (디자인, 영상, 음악)

- 예술적 실험정신
- 문화콘텐츠 구현 능력

3.32 0.77

다양한 학문분야에 대한 이해
- 타 학문에 대한 긍정적 수용 마인드
- 자기개발 노력 및 프로근성

4.07 0.72

(5점 척도) 

목 개발 경험이 있는 교육학 박사 1명에게 검토를 의뢰하여 수

정 ․ 보완 되었다. 최종 설문은 전체 9문항으로 7문항은 선택형 

문항이고 2문항은 개방형 문항(open-ended questions)으로 구

성되었다. 

다. 요구분석결과

공과계열 학생들이 졸업 후 성공적인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 

요구되는 융합역량에 대한 조사 결과,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

고 능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의사소통 및 

Table 4 Areas of convergence subjects hoped to be open 
(N＝28)

융합교과목 분야 빈도 백분율

공학＋비공학

공학＋창의성 19 22.62 

공학＋문학, 과학철학, 사회학 3 3.57 

공학＋말하기, 글쓰기 4 4.76 

공학＋시사경제, 기술경쟁 4 4.76 

공학＋프로젝트 관리, 리더십 13 15.48 

공학＋경영, 경제 14 16.67 

공학＋지적재산권, 특허 6 7.14 

공학＋디자인, 영상, 음악 8 9.52 

공학＋공학

IT＋BT 2 2.38 

IT＋ET 5 5.95 

IT＋CS - -

IT＋NT 1 1.19 

ET＋BT 1 1.19 

결측치 4 4.76 

합계 84 100 

(3개씩 선택) 

Table 5 Difficulties in opening convergence subjects (N＝
28)

융합교과목 개설시 어려운 점 빈도 백분율

대학의 교과목 개설 관련 제한 규정 10 11.90 

융합교과목 개설을 위한 행정적 불편함 8 9.52 

해당 영역의 교강사 확보의 어려움 21 25.00 

융합교과목 이수 영역에 대한 모호함(교양, 전공) 14 16.67 

융합교과목 개설에 대한 교수 의지 부족 15 17.86 

교과목 개설 주관 학과의 모호성 10 11.90 

기타 2 2.38 

결측치 4 4.76 

합계 84 100

(3개씩 선택)

설득능력, 다양한 학문분야에 대한 이해, 테크놀로지 활용 및 

학습능력 등이 요구된다고 응답하였다. 

개설을 희망하는 융합교과목에 대해서는 공학과 창의성과의 

융합교과목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

로 공학과 경영/경제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나 리더십과의 융합

교과목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기술 학

문 분야 간의 융합에 대한 요구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융합교과목 개설 시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해 교수들은 ‘해당영

역의 교강사 확보의 어려움’, ‘융합교과목 개설 필요성에 대한 

교수 의지 부족’, ‘융합교과목 이수 영역에 대한 모호함’ 등 순

으로 응답하였다. 기타 의견으로 ‘융합교과목을 위한 선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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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Difficulties in developing convergence subjects (N
＝28)

융합교과목 개발시 어려운 점 빈도 백분율

융합교육에 대한 학교의지 부족 13 15.48 

융합교육 목표 설정의 어려움 13 15.48 

융합 프로그램 개발 능력 부족 18 21.43 

표준화된 강의 내용 개발 어려움 22 26.19 

벤치마킹 대상 확보의 어려움 12 14.29 

융합프로그램의 학교 간 교류 부족 3 3.57 

기타 1 1.19 

결측치 2 2.38 

합계 84 100

(3개씩 선택) 

Table 7 Difficulties in operating convergence subjects (N
＝28)

융합교과목 운영시 어려운 점 빈도 백분율

교육과정 및 교재 부족 18 21.43 

실습 및 사례 등 보조자료 부재 14 16.67 

융합교육을 위한 교수학습방법 부재 19 22.62 

학생들의 관심 저조(필요성 인식 부족) 7 8.33 

시간표 구성의 어려움 5 5.95 

교수자강의 준비 어려움 8 9.52 

교과목 운영 지속성의 문제 7 8.33 

평가의 어려움 1 1.19 

기타 0 0.00 

결측치 5 5.95 

합계 84 100

(3개씩 선택) 

개설의 어려움’, ‘강의시간 조정의 어려움’을 제안하였다.

융합교과목 개발과 관련하여 교수들은 ‘표준화된 강의 내용 

개발 어려움’과 ‘융합 프로그램 개발 능력 부족’을 가장 어려움 

점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 기타 의견으로 ‘현

업 전문가의 참여 부족’을 제안하였다.

융합교과목 운영과 관련하여 교수들은 ‘융합교육을 위한 교

수학습방법 부재’, ‘교육과정 및 교재 부족’, ‘실습 및 사례 등 

보조자료 부재’ 등을 가장 어려운 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효성 있는 융합교육을 위한 대학에서 지원해야 하는 사항

으로 ‘융합교과목 개설 시 인센티브 부여’, ‘시설 및 예산 지원’, 

‘융합교과목 개설을 위한 행정적 지원(학제간 교과목 개설)’을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융합교육을 위한 정부의 지원 사항에 대해 교수들은 ‘융합교

육과정 개발 보급 및 지원’, ‘융합교육 관련 다양한 연구과제 발

Table 8 University supports for convergence education (N
＝28)

대학 지원 사항 빈도 백분율

융합교과목 개설을 위한 규정 개정 9 10.71 

융합교과목 개설을 위한 행정적 지원
(학제간 교과목 개설)

21 25.00 

융합교과목을 학과의무 개설 규정화 4 4.76 

융합교과목 개설 시 인센티브 부여 23 27.38 

융합관련 경진대회 지원 2 2.38 

시설 및 예산 지원 22 22.19

기타 0 0.00 

결측치 3 3.57 

합계 84 100

(3개씩 선택)

Table 9 Government supports for convergence education 
(N＝28)

정부 지원 사항 빈도 백분율

융합교육과정 개발 보급 및 지원 20 23.81 

융합교육 관련 다양한 연구과제 발주 15 17.86 

융합교육 필요성에 대한 홍보강화 7 8.33 

대학평가 시 가점 8 9.52 

융합전공 개설 지원 8 9.52 

융합 교강사 인력풀 양성 및 제공 13 15.48 

민간교육 사업자 참여유도 2 2.38 

산업체와 연계한 융합교육 모델 개발 지원 8 9.52 

기타 1 1.19 

결측치 2 2.38 

합계 84 100

(3개씩 선택)

주’, ‘융합 교강사 인력풀 양성 및 제공’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소속 학교의 학부 융합교육 활성화 정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 교수들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그 이유로는 

융합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교육부와 공학교육

인증에서 요구하는 공대생들의 졸업이수학점이 너무 높아 융합

과목을 추가로 개설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대학원은 학제간 연계과정이나 협동과정이 유연하나 학부과정

은 전공간 행정업무의 배타적인 측면이 있어 융합교과목을 개

설 ․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공과대학 융합교육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학문분야

의 교수와 산업체 인사들이 구성된 융합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융합교육에 대한 연구 및 교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타 대학과의 융합교육을 연계 실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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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간 교차 강의를 확대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대학간 융합

교육 교류가 이루어지려면 대학별 융합교육 특성화를 강화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대학뿐만 아니라 국외 대학과의 교류

를 활성해야 됨도 제안되었다. 

2. 산학연 전문가 대상 요구조사

가. 연구 대상

융합교육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국내 공과대학 

소속 교수 총 11명으로 구성된 세미나에서 회의를 통해 융합교

육에 대한 산학연 전문가를 각 분야별 2명씩 선정하였다. 이후 

해당 전문가들에게 연구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인터뷰를 

요청한 결과 각 분야별 1명씩 인터뷰에 수락하였다. 최종 선정

된 연구대상은 국내 융합기술 연구를 선도하는 A 연구소 소장, 

융합기술을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는 B 산업체 CEO, 개혁적인 

융합교육을 주도하고 있는 C대학 융합교육 선도 교수이다.

나. 연구 도구

산학연 전문가를 대상으로 융합교육에 대한 요구분석은 구조

화된 인터뷰(structured interview)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한 인터뷰 문항은 융합교육 담당자 대상 요구분석을 위한 설

문도구 개발과 함께 이루어졌다. 융합교육에 대한 선행문헌탐

색을 기본으로 연구소와 산업체 전문가 대상 인터뷰 내용과 대

학의 전문가 대상 인터뷰 내용을 그 특성에 맞추어 개발하였다. 

개발된 인터뷰 문항은 융합교육 담당 공대교수 1명과 융합교과

목 개발 경험이 있는 교육학 박사 1명에게 검토를 의뢰하여 수

정 ․ 보완 되었다. 최종 인터뷰 문항은 연구소 및 산업체 대상에 

대해서는 6문항, 대학의 교수 대상에 대해서는 7문항이 개발되

었다. 

Table 10 The structured interview items 

문항 연구소 & 산업체 대상 대학 교수 대상

1 공학도들에게 요구되는 융합역량

2
융합 역량 대비 현재 공대 

졸업생들의 문제점
-

3 융합 인재 양성 관련 문제점 및 해결 방안

4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융합교육 운영 실태

5

대학에서 실시해야 하는 융합교육

융합교과목 개설 시 어려운 점 및 
해결 방안

6
융합교과목 운영 시 어려운 점 및 

해결방안

7 융합교육을 위한 대학의 지원사항

8 융합교육을 위한 국가의 지원사항

다. 인터뷰 결과

산학연 전문가 대상 인터뷰 결과는 문항별로 개조식으로 다

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융합기술 A 연구소 소장 대상 인터뷰 결과

▪ 공학도들에게 요구되는 융합역량: 다른 학문 또는 기술에 

대한 열린 마음과 전공분야 기술에 대한 지식이 필요함. 

자신의 전공분야 기술에 대한 탄탄한 기초지식과 개념을 

이해해야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음.

▪ 공대 졸업생들의 문제점: 졸업생에게 부족한 융합역량은 

의사소통능력과 인문적 소양임. 엔지니어들은 자신의 아

이디어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해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

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세종실록기술과 같은 과학기술의 

역사 및 기술 문명의 발전사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

▪ 융합인재 양성관련 문제점 및 해결방안: 문과와 이과의 

분리로 인해 오히려 과학자 및 과학기술자 양성에 문제를 

발생하는 원인이 되었음.

▪ 대학에서 실시해야 하는 융합 교육

① 인문학 교육: 사회변화에 민감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포함한 인문학 교육을 실시해야 함.

② 전공기초교육: 융합은 각 분야의 전문성이 결합되었

을 때 이루어지고 원천이 융합을 만드는 씨앗이므로 

무엇보다 전공기초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함.

③ 커뮤니케이션 교육: 자신이 아는 것을 효과적으로 표

현할 수 있는 영어 커뮤니케이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 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연구소의 노력: 연구원들의 융

합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외부전문가를 초청

하여 인문학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국가지원 사항: 문과와 이과를 폐

지해야 하며 대학도 언제든지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

생교육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2) 융합기술 B 산업체 CEO 대상 인터뷰 결과

▪ 공학도들에게 요구되는 융합역량: 깊이 있는 전공학습 및 

타 전공학문에 대한 이해가 요구됨. 예를 들어 전자공학

을 전공해도 기계공학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 한

양대의 경우 미래자동차공학과가 신설되었는데 이러한 

융합 전공에 대한 산업체의 요구가 큼.

▪ 공대 졸업생들의 문제점: 졸업생에게 부족한 융합역량은 

최신 기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영어 의사소통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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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함. 대학에서 최신 기술 교육을 하지 못해 산업체에

서 신입사원 교육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자되는 문제가 

있음. 또한 외국인과의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프레젠테

이션, 이메일을 주고받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

▪ 대학에서 실시해야 하는 융합 교육: 공학도들이 전공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과 기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적극적

인 교육을 실시할 것을 바람. 특히, 최신 기술과 소프트웨

어에 대한 실험실습 교육을 강화할 것을 기대함.

▪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국가지원 사항: 정부는 대학에서 

최신의 기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함.

3) 융합교육 C 선도대학 교수 인터뷰 결과

▪ 공학도들에게 요구되는 융합역량: 

① 타 전공과 협업할 수 있는 팀웍

② 리더십: 개별 기술에 능한 사람은 도구에 불가하며 그 

도구를 모을 수 있는 능력이 리더십임.

③ 인문학적 소양: 기술과 인간관계에 대한 성찰 및 기술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인문학적 

소양이 필요함.

▪ 융합인재 양성관련 문제점 및 해결방안:　융합인재를 양성

하는데 있어 큰 문제점은 융합인재양성에 대한 자신감 부

족을 들 수 있음. 많은 교수들이 융합전공을 하면 전공분

야에 대한 깊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C 대학의 

경우 융합복수전공한 학생이 취업률이 높고 사실 융합역

량에 대한 산업체의 요구도 큼.

▪ 융합교육 운영 실태: 본 대학은 글로벌에디슨아카데미 프

로그램과 융합학부 중심으로 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다른 대학의 사례로는 서울대의 자율전공학부, 카이스트

대학원의 협동과정, 숙명여대의 기업가정신 특강 등이 있

음. 많은 대학이 융합교육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노력하고 있는 이유는 사회 및 산업체의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을 하기 위한 것임. 

▪ 융합교과목 개설시 어려운 점과 해결방안: 융합학부제라 

각 전공 당 33학점을 이수해야 하므로 공인원에서 요구

하고 있는 전공학점을 채우기 어려워 공학인증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음. 본 대학은 융합교육에 대한 교직원

들의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노력을 아끼지 않

고 있음.

▪ 융합교과목 운영시 어려운 점과 해결방안: 융합교과목 담

당교수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융합전공을 한 교수

를 찾기 어려우므로 관심이 있는 교수가 연구를 통해 융

합교과목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보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속적인 운영이 어려움. 

이러한 문제는 우수 융합교육강좌를 OCW로 개발하여 공

유하는 안이 있을 수 있겠음.

▪ 융합교육을 위한 대학의 지원: 효과적인 융합교육이 이루

어지기 위해서는 대학내 구성원들이 융합교육의 필요성

을 인식하고 행정체계 및 규정을 유연하게 개선하는데 적

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함.

▪ 융합교육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부에서는 융합교육프로

그램을 연구 개발하는 융합교육지원센터의 설립을 추진

해야 하며 교수들이 융합 교과목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노

력들에 대해 연구업적화 할 수 있도록 융합교육학회 및 

학회지 운영을 지원해야 함.

IV. 공과대학 융합교육 지원 및 발전방향 

공과대학에서의 융합교육에 대한 문헌분석, 융합교과목을 가

르치고 있는 교수대상 설문조사, 그리고 산학연 전문가 대상 

인터뷰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공과대학에서 융합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및 발전방안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한다.

1. 융합교육 지원 방안

공과대학에서 융합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정부차원

과 대학차원으로 구분하여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부차

원에서의 지원 방안으로는 첫째, 융합교육지원센터 설립을 위

한 지원이 필요하다. 융합교육은 발달단계상 도입기라 할 수 있

기 때문에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학내 융합교육을 주관

하여 추진할 수 있는 전담기구인 융합교육지원센터가 필요하

겠다. 비슷한 예로 공학교육의 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공학교육

혁신센터지원사업이 1단계를 마치고 그 성과를 인정받아 10년

간의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이와 같이 융합교육센터지

원사업 또한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융합교육을 실

현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신산업 또는 신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융합전공신설 지

원 사업을 확대한다. 미래 21세기 엔지니어에 대한 인재상으로 

용어상의 차이는 있겠지만 창의적 융합역량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IT, BT, NT의 신기술간 또는 신기술과 기존학문 간의 결

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융합기술에 대한 연구

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를 담당할 인재도 함께 양

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신산업

분야를 예측하고 그 분야를 담당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는 대학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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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예로는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IT명품인재양성사

업을 지원 받아 POSTECH이 2012년부터 학부와 대학원에 창

의IT융합공학과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셋째,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융합교육 교육과정 및 교

과목 개발 연구를 지원한다. 융합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므로 교

육과정 단위 또는 교과목 단위의 교육연구사업을 개발하여 제

공할 필요가 있겠다. 공학학문간 융합뿐만 아니라 인문학＋공

학, 사회학＋공학, 예술학＋공학, 의학＋공학 등 다양한 융합

교육과정 및 교과목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해외의 융합교육 사례와 같이 대학마다 차별화된 융합교육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

넷째, 융합교육 사례 및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학회 및 포럼

을 개최한다. 융합교육에 대한 사회적 ․ 학문적 요구가 증가하

면서 일부 대학에서는 융합교육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려는 노력

을 하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그 필요성은 인식하

고 있지만 무엇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내용과 방법을 몰라 

시도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융합교육에 대한 경

험을 공유하고 우수성과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융합교육 학회 

및 포럼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는 융합교육을 위

한 교수들의 노력을 업적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장점도 

있겠다.

대학차원에서의 지원방안으로 첫째, 융합교육에 대한 산업체 

요구를 분석하여 대학마다 특성화된 융합교육프로그램을 개발

한다. 융합분야는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대학에서 모든 

융합분야의 교육을 실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대학마다 특성화 분야와 관련

된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융합인재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주기

적인 조사를 하고 그에 부합하는 융합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실시해야 한다. 특정 산업분야에 대한 융합전문인재양

성을 위해서는 개별 전공으로 개발할 수도 있으나 위험이 따르

기 때문에 기존 전공내 트랙으로 개발하여 운영해 가면서 지속

적인 성과분석을 통해 개별 전공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

는 것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 판단된다. 

둘째, 융합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학칙 및 규정과 행정체

계를 유연하게 개정한다. 국내 융합교육 실태 조사를 한 선행연

구나 본 연구에서 조사한 요구조사에 따르면 전공교과목의 경

우 어떤 전공에서 개설을 해야 하는지, 전공학점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어떤 학생들이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 등과 관

련하여 기존의 학칙 및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로 인해 융

합교육을 실천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학

교에서 융합교육을 실천하는데 있어 행정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유연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융합교과목 또는 융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교

수들에게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학평가 때문에 각 대학마

다 영어강의를 운영하는 교수에게는 재정적 보상 또는 업적에 

반영되고 있다. 융합교과목을 개발하는 것은 본인의 전공분야

가 아니기 때문에 영어강의를 운영하는 것 이상의 노력이 투입

되어야 한다. 따라서 융합교육을 하고자 하는 교수들을 격려하

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방법으로 영어강의 수준만큼의 보상

이 주어져야 하겠다. 

2. 융합교육의 운영 발전방향

성공적인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 요구되는 융합역량으로는 비

판적 사고력과 창의력, 의사소통 및 설득능력, 다양한 학문분야

에 대한 이해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개설하고자 하

는 희망 교과목 또한 공학과 창의성, 공학과 프로젝트 관리 또

는 경영/경제학과의 융합교과목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산학연 전문가의 인터뷰 결과, 세 분의 전문가들은 전공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과 기술을 함양하는 것이 융합역량의 기본이라

고 공통적으로 강조하였다. 이는 이 시대가 원하는 융합인재상

을 브리꼴레르로 제안하고 있는 유영만 교수의 책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융합인재상은 자신의 전공

에 대한 깊이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시대적 트렌드에 부합하는 

새로운 관점의 지식 또는 기술을 창출하고 이를 사회구성원들

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라고 한다(유영만, 2013). 전

공에 대한 기본 자질을 갖춘 것에 더해서 다른 학문분야에 대한 

열린 마음 및 이해와 의사소통능력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융합역량이 요구된다는 것은 다양한 학문분야

의 소양을 두루 갖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동안 강조되어 왔던 

전공학습은 충실하게 수행되어야 하고 그에 더해서 창의적 문

제해결력, 의사소통능력, 팀웍, 인문학적 소양 등을 함양해야 한

다는 것이다. 

대학차원에서 새로운 학문분야에 대한 요구와 흐름을 읽어 

융합전공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상당수의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 교육과

정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전공명을 융합전공처럼 바꾸는 경우

들이 있다. 그 예로는 기계공학을 메카트로닉스학과, 자동차공

학, 기계로봇공학 등 다양한 학과명으로 변경하고 있지만 교육

과정은 기계공학과와 대부분 유사한 경우들이 많다. 다음으로

는 정부 및 기업주관의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목적으로 융합프

로그램이 개발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정부 및 기업의 

재원으로 맞춤형 융합교육트랙 또는 연계프로그램이 개발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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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대부분 사업이 종료되면 교육프로그램이 없어지곤 한다. 대

학이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을 수행한다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은 외부 재원에 의지하여 운

영되는 방식이 아닌 사회의 요구를 분석한 기초자료에 근거하

여 대학의 의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뿐만 아니

라 대학에 입학하는 고등학생들의 진로를 생각한다면 교육과정

을 유지하면서 전공명만 융합전공인 것처럼 바꾸는 것은 지양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1. 김시정 외(2012). 융복합 교육의 양상에 대한 국어교육적 접

근. 한국교육학연구, 43: 125-153.

2. 송동주 외(2012). 융복합 프로그램 인증 연구 결과보고서. 한국

공학교육인증원 연구센터.

3. 신동주(2013). 융합교육정책의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

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4. 신수봉, 진성희(2011). 공과대학의 이공계 융합교육 활성화 방

안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공학기술경영연구센터.

5. 심현보 외(2011). 이공계 대상 융합교육 실태 및 사례조사. 연

세대학교 공학기술경영연구센터.

6. 양재경 외(2011). 이공계 학부생 및 대학원생의 융합교육 요구

사항 조사. 연세대학교 공학기술경영연구센터.

7. 유영만(2013). 브리꼴레르. 서울: 쌤앤파커스.

8. 윤린, 김인선, 최병욱(2011). 융합교육의 현황 및 향후 방향: 한

밭대학교 사례 중심으로. 공학교육연구, 14(3): 55-60.

9. 이우기 외(2011). 융합교육 해외 사례 조사. 연세대학교 공학기

술경영연구센터.

10. 임춘성, 이홍주(2011). 이공계융합 통섭교육을 위한 수요조사. 

연세대학교 공학기술경영연구센터.

11. 한국공학교육인증원(2012). 융복합 프로그램 인증 연구 결과보

고서. 

12. 한국교육정책연구소(2009). 융합교육 활성화를 통한 대학 교

육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교육연구 2009-04. 

진성희(Sung-Hee Jin)

2009년: 서울대학교 교육학 박사(교육공학)

2010년~현재: 인하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연구교수

관심분야: 공학교육, 창의설계(TRIZ), PBL, 교수역량

Phone: 032-860-7294

Fax: 032-860-7293

E-mail: sungheejin13@inha.ac.kr

신수봉(Soobong Shin)

1994년: Univ. of Illinois at Urbana- Champaign(토목공학)

1998년~2002년: 동아대학교 교수

2002년~현재: 인하대학교 교수

관심분야: 공학교육, 창의교육(TRIZ)

Phone: 032-860-7552

Fax: 032-873-7560

E-mail: sbshin@inha.ac.kr


